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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말씀은 시편118편 1절,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함이 영원하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인자하지 않고 

악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볶여서 죽겠습니까. 매도 많이 맞고, 혼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며칠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

록 있으니까 너무 너무 우리는 감격할 일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람에게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 감

사하고 다신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격, 감사함을 늘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활해 봐야 감격, 감사함을 

알 수 있고, 겪어봐야 압니다.

 

물질적인 감사, 혹은 사고와 위험 속에서 함께하셔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

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인데.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해 주었어도 감사해야 하는데, 이것저것을 함께하셨으니 그 감사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

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를 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

에!

감사!!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병과 아픔과, 여러 각종 고통과 위험에서 우리와 함께하신 

것을 감사하고.

다윗은 감사했던 것은, 전쟁터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데, 그런 데서 구출해 주신 것을 

특히나 감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싸움과 전쟁 속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격,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처해서 이제부터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불만과 불평을 버리고 감

사하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만하기 다행이다. 더 이상 위험한 장소에 가지 않고 그만하기가 다행이다.’ 라는 것을 깨

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섭리권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하고,

역사 앞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을 감사하고,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하고,

섭리사 주인을 만난 것을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하냐?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달라고 

기도하는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달라고 하면 만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함을 늘 드리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는 아침 기도회를 하고서 저쪽으로 산을 탔습니다. 여름철에는 길을 낼 수 없습니

다. 너무너무 숲이 꽉 절어서. 그런데 잎이 떨어져서 앞이 보이길래 죽 감람산을 3시간동안 

탔습니다. 길을 내면서.그렇다고 길이 다 내진 것이 아닙니다. 한 1/3정도는 그리로 가면 길

이 되겠구나 생각습니다. 다음 길은, 너무 산이 고까워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냥 산을 돌

아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이렇게 산길을 밟아서 길을 내지만, 오늘

도 너희가 따라 오지만, 산길을 이렇게 내듯이 대로를 만들었다. 인생, 온 인류가 가도 흠이 

없는 길을 만들어 놨다. 그게 쉬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다니면서 길을 내

서, 또 거기다 조금 더 닦고 해서 큰 길이 돼서, 과감하게 <말씀의 길>을 닦았다. 너희들이 

지금 오는 길이 바로 그 넓은 길이다. 사람이 닦지 않은 길을 갈 때 얼마나 힘든지 아느

냐?” 했습니다.

오늘 가는 길에 뒹굴고, 엎어지고, 눈도 오고 해서 ‘이러다가 객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 정

도까지 생각이 들더랍니다. 절벽을 올라가도, 올라가도 계속 끝이 안 보이니까.

작은 콧등만한 산을 타는데도 그런데, 엄청난 인생의 산을 탈 때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

까. 그 길은 마치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길을 쫙 내놓고서 걸어 다니게도 만들고, 차를 타

고 가도 되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길을 닦았고, 온 천주의 길을 닦아놓고 왔다. 너희는 그것을 깨닫고 알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만일 이런 길을 닦지 못했으면 런 숲에 누가 올 자가 있으며, 이런 고까운 길을 

누가 올 자가 있으랴. 없지. 내가 인생길을 닦고, 눈물겨운 하늘길을 닦아 놨다. 내가 곧 길



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주님 말씀같이 이 시

대에도 응하는 말씀이다.” 했습니다.

이 인생길 닦아놓은 것을 여러분이 가게된 것을 감격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 감사하고, 환경에 감사하고, 금주의 말씀에 연속 처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

다.

자, 뛰고 달리는 우리 섭리나라가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격함을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활동적이고, 움직이고, 뛰어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선하시고 인

자하심을 영원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심이 심히 극렬하시니 감

사합니다. 우리를 손해가지 않고, 해됨이 없도록 늘 살피시니 감사하고, 사고와 해됨과 아픔

과 고통을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아서 

죽었으면 벌써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 꼴 저 꼴 아무 것도 못보고, 불행한 영계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 섭리 나라에서 가르치는 자, 오고가

는 모든 사람들과, 인도자와 새로 오는 모든 자들과, 성지땅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의 무한한 사랑과 인자하심이 충만하고, 모든 서구 지역 등 섭리 나라를 친히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또 동방 나라를 돌아보시어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잡아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시험을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

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